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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홍보실 (전화 : 02-3464-2102~2117, 팩스 : 02-3464-3457)
수    신 : 자동차 담당 기자님
배포일자 : 2017년 6월 1일(목) 
관련자료 : (표) 2017년 5월 판매실적
현대차, 5월 36만7,969대 판매
- ’17년 5월 전세계 시장서 총 36만7,969대 판매 … 전년 대비 14.2% 감소
- 국내 시장서 총 6만607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 그랜저(하이브리드 포함) 1만2,595대 팔리며 6개월 연속 1만대 판매 돌파
- 해외 시장서 총 30만7,362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
-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통해 위기 극복할 것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동월
대비
	2017년
	전월
대비
	2017년
	2016년
	전년누계
대비

	
	5월
	5월
	
	4월
	
	1-5월
	1-5월
	

	국내
	　
	60,607 
	60,827 
	-0.4%
	60,361 
	0.4%
	282,946 
	281,154 
	0.6%

	해외
	국내생산
	96,526 
	87,375 
	10.5%
	98,796 
	-2.3%
	413,694 
	417,207 
	-0.8%

	　
	해외생산
	210,836 
	280,882 
	-24.9%
	205,068 
	2.8%
	1,125,475 
	1,250,973 
	-10.0%

	　
	　
	307,362 
	368,257 
	-16.5%
	303,864 
	1.2%
	1,539,169 
	1,668,180 
	-7.7%

	계
	367,969 
	429,084 
	-14.2%
	364,225 
	1.0%
	1,822,115 
	1,949,334 
	-6.5%


현대자동차㈜는 2017년 5월 국내 6만607대, 해외 30만7,362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총 36만7,969대를 판매했다. (※ CKD 제외)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0.4%, 해외 판매는 16.5%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강화와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판매실적 만회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판매
현대차는 5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한 총 6만607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는 그랜저가 1만2,595대 판매(하이브리드 1,845대 포함)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었고, 이어 아반떼 7,834대, 쏘나타(하이브리드 370대 포함) 7,597대 등 전체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1.5% 증가한 총 2만9,977대가 팔렸다.

특히, 대한민국 준대형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랜저는 신형 모델이 본격 판매에 돌입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3,051대, EQ900가 1,369대 판매되는 등 총 4,420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 4,431대, 투싼 4,422대, 맥스크루즈 570대 등 총 9,423대 판매를 기록했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상용차가 총 1만3,836대가 팔렸고,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상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951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RV 모델의 판매 감소로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며, “주력 차종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고,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을 완성할 KONA(코나)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판매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판매
현대차는 5월 해외 시장에서 국내공장 수출 9만6,526대, 해외공장 판매 21만836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한 총 30만7,362대를 판매했다.
해외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판매 감소는 신흥 시장에서의 저성장 기류와 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진시장의 성장정체가 본격화 되고, 신흥시장 또한 성장회복을 확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로 전략 신차를 출시하는 등 저성장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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